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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가족과 의절하며 그와 인연 맺은 아내 미에코 여사  

친척들, 조선인 청년과의 결혼 반대...결혼 후 호적 정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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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교수의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는 일본인 타케나카 미에코여사(87)이다. 

오사카상과대학에서 같은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인연을 맺어 연애 결혼했다. 

당시만 해도 200여명의 대학 입학생 중 여학생은 단 3명에 불과했다. 

조선인 출신 청년이 일본이 인텔리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. 

  

미에코 여사는 친척들이 조선인 청년과의 결혼에 반대했음에도 고등학교 수학교사였던 부친이 둘

의 결혼을 허락하자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집안과 의절(호적정리)했다. 

  

미에코 여사는 경제학자로 일본내 여성노동연구의 대가이자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오사카시립대 

경제학부장, 하나조노대교수, 오사카부립여성종합센터 관장을 지냈다. 



 

  

강 교수는 “아내덕분에 나는 하고 싶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고, 하나 뿐인 아들도 건강보험 등 

각종 혜택을 받으려고 아내의 성을 따르도록 했다”며 “다행히도 아들은 일본으로 유학온 청주출

신 아가씨와 결혼했고 와세다대 사회학교수로 있다”고 말했다. 

  

강 교수가 한국전쟁 전 4.3지원활동으로 수배를 받자 잠시 피신해 고교교사로 있던 곳이 바로 청

주였는데 공교롭게도 오사카시립대학으로 유학온 며느리가 충북 청주출신이었던 것이다. 

  

강 교수는 또한 재일제주인의 정체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. 

  

강 교수는 “제주와 재일교포사회의 끈을 잇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오사카 이쿠노꾸 지역에 

거점공간이 필요하다”며 “재일제주인센터가 제주대학에 설립된 것도 좋은 일이나 일본 현지에 더 

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

  

일본 현지에서 제주와 교류하고 재일교포사회 내부의 교류를 위해서라도 작은 공간이라도 거점 

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강 교수가 그동안 고민해 온 결론이다<강영진 기자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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